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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현장통신

셋째 주 금요일 퇴근시간이면 닉스테크(대표 박동훈)의 사무실은

삼삼오오 모인 직원들로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볼링동아리(뎅굴뎅

굴)와 영화동아리(무비플러스)의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기 때문이다.

산을 좋아하는 산악동아리(닉스산사모) 회원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챙겨가까운산에올라가맑은공기를마신다. 

이외에도 비공식 동아리인 축구동아리(닉스뽈)는 휴일에 모여 공

을 찬다. 닉스뽈은 최근 관공서와 시합을 벌여 직원들간의 단합된

모습을보여주기도했다.

닉스테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직원들을 위해 요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를 북돋우고자

노력하고있다. 다양한동아리활동및이색복지제도를만들어직원

들의 애사심과 동료의식을 한층 고취시키고 있다. 사내 동아리 활동

은취미도 즐기고 동료애도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있어

좋은반응을얻고있다.  

사기북돋우는이색사내복지제도

닉스테크는 사내 동아리뿐 아니라 3개월에 한번씩 피자(Pizza)와

맥주(Beer)를 마시며 동료들간의 화합을 다지는‘P&B Day’도 운영

하고 있다. ‘P&B Day’는 과음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회식문화와

는달리함께가벼운음식을나누며, 직원들간에한동안나누지못했

던근황들을얘기하는시간이다. 

또한, 닉스테크는 분기별로 우수한 사원을 뽑아 포상하는‘MV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수사원에게 해외여행의 특혜를

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외여행 대신 두둑한 상금으로 직원들의 노

고를 위로한다. 연말에는 최고의 닉스테크인을 뽑아 시상하며 상패

와상금을준다. 

이외에도 직원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 신혼여행경비

를회사에서일부부담해주는‘허니문패키지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닉스테크는 직원복지에 많은 비용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직원들의 사기를높이고 동료애를 느낄수있는기

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원의 경쟁력이 곧 기업의

성장지름길이기때문이다.   

애사심과동료애, 두마리토끼를잡다
글_ 함재춘_ 닉스테크 홍보팀장

▲도봉산정상에오른닉스산사모회원들

▲직원들간의화합을다지는‘P&B Day’


